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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모두말씀
-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공공기관장 간담회, 7.28(금) -

□ 오늘 비가 오는데도 멀리서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공공기관장

여러분께 감사드림

□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된 것이 6년 전입니다만, 벌써 개막식이

200일에 임박했음

ㅇ 경기장 시설을 포함해 하드웨어는 갖춰져 가는데 여러 가지 소프트

웨어는 미진한 것이 사실임

ㅇ 국민들 사이에 관심의 고조라든가 경기장 주변의 경관이라든가

민간의 협력으로 갖춰야 할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 충분한 준비가

됐다고 보기는 어려움

□ 관련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공공기관장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모시기 전 한달 전쯤 동계올림픽 지원단체장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도움을 요청 드린 바 있음

ㅇ 오늘 여러분께 똑같은 부탁을 드려야 할 것 같음

ㅇ 대통령께서 D-200일 앞두고 특별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고,

위원장님이나 담당 장관님께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으로 봅니다만,

평창 동계올림픽이 오랜만에 대한민국이 개최한 세계적인 축제인

만큼 반드시 모든 면에서 성공한 올림픽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음

ㅇ 그런 마음에 기관장님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람

ㅇ 아무쪼록 소찬이지만 맛있게 드시고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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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동계올림픽 지원예산이 540억 원 가량이

책정이 됐음. 원래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제대로 반영이

안됐었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그만큼 반영을 했음

ㅇ 원래 강원도와 조직위원회에선 최소 670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일단 540억원은 예산으로 반영하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체육진흥

기금 같은데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함

□ 앞으로도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정부로서도 아끼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께서도 함께 도와주셔서, 동계 스포츠가 우리가 많이 취약

했던 분야입니다만 불과 십 수 년 사이에 세계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좋은 선수들도 많이 배출을 했고, 앞으로 국민들의 관심도

급속도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함

ㅇ 이런 시기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을 하면 국민들의 스포츠레저

수준도 달라질 것이고 국민들의 생활도 큰 변화가 올 것이라 기대함


